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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functional independence and emotion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self-estimation, career goal, occupational-knowledge, and problem solving) 

on career maturity(preparation, objective, decisiveness, and certainty)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447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D. The questionnaire consist of measure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data were analysed with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the SPSS(SPSS/WIN 19.0) program.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the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ocio-demo-

graphic variables. Second, it was shown tha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a statically relation, in a relation amo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ird,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ave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a plan for improving career maturity, and provides a basic material to improve 

one's active role in their par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reference in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career-counseling centers at schools for enhanci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and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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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개

인이 정체감과 가치관을 획득하고 정립해야하는 중요한 시기

로 자아정체감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 즉, 직업, 가치관, 정체

감 등을 확립해 가는 선택과 결정의 시기인 것이다. Erikson

(1969)에 따르면, 이 발달시기의 핵심은 개인이 아동기에 이

루어 놓은 개인적인 동일시를 넘어서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

한 상황에서의 자아를 탐색하고 확립해 가는 것이다. 그는 이 

시기가 청소년들이 인생을 위한 중요한 진로선택과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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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결정은 개

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Kim, 

Kim, and Jyung, 2006).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도 어려운 발달과업이다.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의 ‘청소년의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에서는 한국 청

소년(만 19세 ~ 24세)의 고민거리 1순위가 진로․진학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인 만 19세에서 24세의 청소

년은 개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준비가 중

요하며, 이와 같은 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

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개인의 충분한 진로탐색 활동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가적인 진로

교육도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3)의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 모든 중․고등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모든 중․

고등학생에게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제

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등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탐색 및 선택에 관한 실질적 지원이 

개인뿐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직업지도의 핵심적 개념인 진로성

숙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진로교육과 진로방향 설정에 매

우 중요하다.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진로에 대해 정보를 탐색

하고 결정하는 모든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자신의 취미

와 적성, 흥미 및 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실과 적절히 

조합해 나가는 과정이다(Super et al., 1957; Lee, 1997). 또

한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이 직업에 대한 가치, 헌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며, 평생 진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

로성숙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진로상담과 학교의 진로

지도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매

우 중요하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는 Ginzberg et al.(1951)의 진로

발달이론부터 시작하여 Super et al.(1957), Crites(1961)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가 이어져 왔다. Hoyt

(1977)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자신과 직업세계를 탐색하여 이 

둘을 적절히 통합하여 준비해 나가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Fouad(1988)는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진로성숙

도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의 동향(Yoo, Yun, & Kang, 2006; 

Au, 2008; Song, 2011)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척도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로 보고된다. 즉, 진로상담 현장 및 

진로지도프로그램에서의 적절한 개입과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로성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타

인의 지지와 어느 정도의 의존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선택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 및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된 연구들을 통해, 진로성숙을 예언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Choi, 2006; Park, 2009). 또한, 진로성숙에 관련된 

개인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Lee, 2001; Lee & Cheon, 2004; Park, 

2007). 다시 말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의사결

정 등의 진로행동을 수행하는 정도로 개인의 진로선택의 동

기유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Lea, 2000). 즉, 청소년의 진

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세부적인 하위요인들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

다. 더불어 일괄적인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보다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발달 시기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은 개인이 부모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로움을 얻

는 것으로, 자신을 부모와 분화시켜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Josselson, 1988; Rice, 1992). Having-

hurst(1952)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개인의 자아정

체감 확립,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은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더 심층적인 사회 심리적인 적응을 위해 필요하며, 건강하게 

이루어야 하는 욕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Rhee(2003)

는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을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개인 존재에 대한 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부모

와 자녀 간의 밀착된 상호작용을 줄여 진로준비성의 발달을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리적 독립의 4가지 하위요인(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태도적 독립, 갈등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Tang, Fouad, 

and Smith(1999)가 연구한 가족의 관여가 아시아계 미국인

들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족의 관여가 진로선

택에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Kim & Rhyu, 2009, 재

인용).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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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 Lee, 2005; Park & Kim, 2006) 한국 문화에서 부모

가 자녀의 진로성숙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Seo(1994)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같

은 사회․심리적 변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에 대해 유의한 정적상관

이 있음을 보고한 Lee(2002)와 Choi(2006)의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Park(2009)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Hackett and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진로상황과 관련된 개인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

을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고 하였다. 이

는 자기효능감을 진로발달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성

취행동, 진로결정 및 선택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여기

고 적용한 개념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Kim(2001)과 Yang

(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선택

과정의 관여성, 진로선택에 대한 저항, 진로결정에 관한 결

정 정도, 진로문제에 대한 타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Lea(2000)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임

을 밝혔으며, 특히 목표선택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희망이

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선택의 영역과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미래관 등이 자기효능감과 관련

되어 있으며, 이 전체가 진로발달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

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im, 2005)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대해 유의미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통해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어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이처럼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개인

심리적, 가족관련변인, 개인외적변인)과 함께 고려되어 연구

되어지고 있으며, 진로성숙은 발달적 이론의 측면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변화 연구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04; Shin & 

Lee, 2011; Song, 2011). Song(2011)의 연구에서 한국교육고

용패널(KEEP)데이터를 이용하여 종단연구를 통해 진로성숙

도를 측정한 결과, 선형모형이나 잠재성장모형에서 모두 중․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진로성숙도가 연령과 정적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

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im, Lee, and Choi(2010)

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종단연구를 통해 연

령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고했으며, Shin and Lee(2011)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

년 종단 연구에서도 진로성숙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들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진로성숙도가 연령과 학년

이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이전의 연구

들과도 일치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Yoo, Yun, & Kang, 

2006; Au, 2008).

한편,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를 검증한 연

구(Cha et al., 2007)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성숙

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

생과 비교하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계획,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행동이 더욱 빈번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Yoo, 

Yun, and Kang(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성숙은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간다

는 ‘발달’의 속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

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

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발달의 속

성을 기초하여 외적, 내적인 요소를 동시에 살펴보는데 의의

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유한 교육 환경과 문화에서 중심

적 역할을 하는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정

도를 주요 변인으로 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들

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진로선택과 장기적인 계획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타인이므로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

하다. 더불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정도가 진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상담현장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구

성 시에 연령을 고려한 개입과 내실 있는 진로교육․상담의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과 개인 내적으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상

담, 프로그램, 정책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개발

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각자의 진로를 개인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 나간다면, 개인의 성향, 욕구를 고려하

지 않고 수입만을 우선시 하는 진로결정의 사례가 줄어들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적 접근으로서의 진로지도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진로상담 현장에서는 연령에 따른 적절한 개

입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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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Female

239

208

53.5

46.5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195

237

43.6

53.0

Total 447 100 Total 432 100

Grade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232

215

51.9

48.1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226

204

50.6

45.6

Total 447 100 Total 430 100

Family

Nuclear-family 

Extended family and others 

383

 63

85.9

14.1 Father Career

Specialized technical and 

directorate office

Sales service and production labor

Career-less and others

208

 99

109

50.0

23.8

26.2

Total 446 100 Total 416 100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Only Child

195

 62

153

 36

43.7

13.9

34.3

 8.1
Mother Career

Career

Career-less

217

199

48.5

44.5

Total 446 100 Total 416 100

Father Age

Under the age of 49

Over the age of 50

309

128

70.7

29.3 Income Level

Middle-high level

Middle-low level

217

208

51.1

48.9

Total 437 100 Total 425 100

Mother Age

Under the age of 49

Over the age of 50

401

 36

91.8

 8.2 Average Score

High-level

Mid-level

Low-level

207

170

 63

47.0

38.6

14.3

Total 437 100 Total 440 100

* 무응답 수에 따라 변인 마다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447)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가족형태, 

출생순위, 부모연령, 부모학력, 부모직업, 

경제수준, 평균성적)에 따라 청소년이 지

각한 진로성숙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D 지역 중학교 2학년과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

개교로 총 4개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발달 시기상의 

차이를 가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 계열선택 및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가는 중학교 2학년과 문․이과의 계열

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토대로 대학 전공 결정

을 앞둔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학교 2학

년과 3학년 시기에는 진로성숙 정도가 낮았으나, 고교 진학 

이후에는 더욱 급격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

였다(Au, 2008).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각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는 2011

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교(4개

교) 측의 동의를 얻어 연구목적 및 유의점에 대한 안내 후 

진행되었으며, 중학생 240명과 고등학생 230명으로 총 470

부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누락된 설문

지 15부를 제외한 총 447부(중학생 232부, 고등학생 215부)

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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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심리적 독립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분리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Jung(1993)이 우리나라 실정

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112문항 

중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있는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조언 없

이도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정도

를 뜻하며, 정서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지나친 사랑, 

친밀, 지지에서 자유로운 정도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기

능적 독립이 .83, 정서적 독립이 .81로 나타났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

형 척도(CDMSES)를 Lee(2001)가 번안한 것으로, 이는 개인

이 진로결정에 수반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이다. 요인분석 한 결과 자기평가(7문항), 목표선

택(9문항), 직업정보(5문항), 문제해결(3문항)로 구성되었다. 

자기평가는 진로 결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

한 앎의 정도를 의미하며, 목표선택은 개인의 진로를 현실적

으로 선택하거나, 잠정적으로 결정한 정도이다. 직업정보는 개

인이 선택하거나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과업, 직무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문제해결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

ch's α 는 자기평가 .84, 목표선택 .86, 직업정보 .76, 문제해결 

.68로 나타났다.

3) 진로성숙도

Lee(1997)가 개인이 진로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함께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성숙 측

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한 결과 준비성(13문항), 목

적성(13문항), 결정성(9문항), 확신성(9문항)의 4가지 하위요

인으로 추출되었다. 준비성은 개인이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목적성은 진로 선택 시 현

실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한다. 결정성은 진로 방향이 확고히 결정된 정도이

며, 확신성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준비성 

.86, 목적성 .87, 결정성 .91, 확신성 .8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9.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리적 독립,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목적성(t = -.21,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의 목적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준비성(t = 

-3.33, p < .01)과 결정성(t = -3.36, p < .01)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준비성과 

결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

달상의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준비성(t = -2.24, p < .05)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결정성(t = -2.23, p < .05)과 확신성(t = -.99,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학

력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준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어머니

의 경우 결정성과 확신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확신성(t = -3.27, p < .01)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를 통해 경제수준이 중상일수록 중하의 수

준보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성적에 따라 준비성(F = 4.30, 

p < .05)과 확신성(F = 6.20, p < .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Duncan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준비성

에 대하여 평균성적인 높은 청소년들이 평균성적이 낮은 집

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확신성에 대하여 평균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평

균성적이 높은 경우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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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n)
Preparation Object Decisiveness Certainty

M(SD) M(SD) M(SD) M(SD)

Gender
Male(239) 3.69(.59) 3.40(.64) 3.33(.86) 3.11(.61)

Female(208) 3.75(.55) 3.52(.57) 3.30(.93) 3.02(.64)

t value -1.09 -.21* .42 1.49

Grade
Middle school student(232) 3.63(.57) 3.41(.59) 3.17(.89) 3.03(.61)

High school student(215) 3.80(.57) 3.51(.63) 3.45(.87) 3.10(.64)

t value -3.33** -1.86 -3.36** -.97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195) 3.67(.58) 3.45(.61) 3.27(.88) 3.06(.61)

Graduate from the university(237) 3.78(.54) 3.47(.62) 3.36(.90) 3.10(.64)

t value -2.24* -.30 -1.13 -.74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226) 3.69(.56) 3.44(.60) 3.23(.88) 3.04(.57)

Graduate from the university(204) 3.77(.56) 3.46(.62) 3.42(.90) 3.11(.68)

t value -1.39 -.33 -2.23* -.99*

Income 

Level

Middle-high level(217) 3.74(.61) 3.43(.65) 3.35(.89) 3.16(.61)

Middle-low level(208) 3.70(.55) 3.48(.59) 3.27(.89) 2.96(.61)

t value -.91 .86 -.84 -3.27**

Average 

Score

High-level(207)  3.79(.57) a+ 3.46(.60) 3.41(.87)  3.17(.59) a+

Mid-level(170)  3.63(.58) ab 3.43(.58) 3.26(.88)  2.99(.61) ab

Low-level(63)  3.66(.56) b 3.53(.70) 3.14(.95)  2.91(.69) b

F ratio 4.30* .63 2.81 6.20**

*p < .05, **p < .01

+ Duncu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N = 447)

2.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1) 중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도의 관계

중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의 왼쪽 아래와 같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에서는 기능적 독립이 목적성(r = 

.32, p < .001)과 정적상관을, 정서적 독립이 준비성(r = -.16, 

p < .01)과 목적성(r = .30, p < .001)과 각각 부적,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독립이 높으면 목적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는 준비성(r = .59, p < 

.001), 목적성(r = .14, p < .05), 결정성(r = .60, p < .001), 확

신성(r = .50,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선택도 준비성(r = .67, p 

< .001), 목적성(r = .22, p < .01), 결정성(r = .60, p < .001), 

확신성(r = .42, p < .001)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인 상관이 있었다. 직업정보는 준비성(r = .48, p < .001), 결정

성(r = .38, p < .001), 확신성(r = .40, p < .001)과 정적상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은 준비성(r = .17,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

숙도의 관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

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의 오른쪽 위와 같

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에서는 기능적 독립

이 준비성(r = -.23, p < .01)과 부적상관을, 목적성(r = .33, p 

<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독립은 준비성(r = -.26, p < .001)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목적성(r = .26, p < .001)과

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독립이 높으

면 목적성이 높고 준비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7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25 -

High 
school

Middle 
school

1 2 3 4 5 6 7 8 9 10

1 1.00  .74***  -.13 -.17*  -.29*** -.10 -.23**  .33***  -.01 -.01

2  .78*** 1.00  -.15*  -.21**  -.27*** -.08 -.26***  .26***  -.06 -.12

3  -.22**  -.26*** 1.00  .74***  .67***  .14*  .53***  .17*  .63***  .56***

4 -.12  -.18**  .74*** 1.00  .62*** .12  .69***  .30***  .67***  .48***

5 -.68 -.15*  .66***  .65*** 1.00  .27***  .52*** -.04  .34***  .38***

6  .05 .08  .18**  .25***  .40*** 1.00  .23** -.16*  -.12 -.08

7 -.07 -.16**  .59***  .67***  .48***  .17* 1.00  .56***  .51***  .39***

8  .32***  .30***  .14*  .22** -.02 -.11  .20** 1.00  .47***  .40***

9 -.03 -.02  .60***  .60***  .38*** -.04  .51***  .44*** 1.00  .57***

10  .09 .05  .50***  .42***  .40*** -.03  .34***  .36***  .52*** 1.00

*p < .05, **p < .01, ***p < .001

Note. 1. Functional-independence 2. Emotional-independence 3. Self-estimation 4. Career goal 5. Occupational-knowledge 6. Problem 

solving 7. Preparation 8. Objective 9. Decisiveness 10. Certainty

대각선을 중심으로 왼쪽 아래는 중학생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고등학생 자료임.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Middle school student N = 232, High school student N = 2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는 준비성(r = .53, p < .001), 목

적성(r = .17, p < .05), 결정성(r = .63, p < .001), 확신성(r = .56,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목표선

택은 준비성(r = .69, p < .001), 목적성(r = .30, p < .001), 결정

성(r = .67, p < .001), 확신성(r = .48, p < .001)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

선택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진로성숙도의 준비성, 목적성, 

결정성, 확신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는 준비성

(r = .52, p < .001), 결정성(r = .34, p < .001), 확신성(r = .38,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은 준비성(r = .23,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목적성(r = -.16, p < .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1) 중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

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

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와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가 상관계수는 

1 이하, VIF값이 3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준비성에는 자기평가(β = .21, p < .01)와 목표선택(β = 

.50,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할수

록 준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준비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

명력은 47％로 나타났다. 

목적성을 살펴본 결과, 기능적 독립(β = .23, p < .05), 정서

적 독립(β = .20, p < .05), 자기평가(β = .19, p < .05), 목표선

택(β = .35, p < .001), 직업정보(β = -.26, p < .01), 문제해결

(β = -.16,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목적성에 대해 전체변수는 2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정성은 정서적 독립(β = .20, p < .05), 자기평가(β = .40, 

p < .001), 목표선택(β = .42, p < .001), 문제해결(β = -.22,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결정성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목표선택 정도가 낮아지고 진로와 관련된 문제

해결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결정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확신성에는 자기평가(β = .41, p < .001), 직업정보(β = .18, 

p < .05), 문제해결(β = -.22, p <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 및 직업가치관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이 있거나 이미 결정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

할수록 확신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신성에 대한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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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2
Preparation Objective Decisiveness Certainty

B β B β B β B β

Psychological 

independence

Functional-independence -.05 -.05  .26  .27**  .08 .06  .19  .18*

Emotional-independence -.06 -.06  .09 .09  .00 .00 -.17 -.1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imation  .00  .00  .02 .02  .47  .39***  .39  .43***

Career goal  .51  .60***  .47  .50***  .66  .52***  .14  .14

Occupational-knowledge  .07  .08 -.20 -.23** -.20 -.17*  .06  .06

Problem solving  .08  .12* -.10 -.13* -.19 -.19*** -.13  -.17**

Constant 1.86*** 1.53*** .54 1.49***

adj. (R
2
)R

2
 .51(.50) .30(.28) .55(.54) .36(.35)

F 36.54*** 14.58*** 42.93*** 19.79***

*p < .05, **p < .01, ***p < .001

Table 5. Effect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by High School Student
(N = 215)

Middle school 2
Preparation Objective Decisiveness Certainty

B β B β B β B β

Psychological

independence

Functional-independence  .12  .12  .23  .23* -.05 -.04  .13 .12

Emotional-independence -.11 -.11  .20  .20*  .29  .20*  .12 .1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imation  .19  .21**  .17  .19*  .54  .40***  .39  .41***

Career goal  .45  .50***  .33  .35***  .60  .42***  .09 .09

Occupational-knowledge  .01 .01 -.24  -.26** -.06  -.04  .17 .18*

Problem solving  .00 .00 -.14 -.16* -.29  -.22*** -.20 -.22***

Constant 1.40*** 1.64*** -.11 .91**

adj. (R
2
)R

2 
.47(.46) .26(.24) .48(.47) .34(.33)

F 33.10*** 13.19*** 34.65*** 19.52***

*p < .05, **p < .01, ***p < .001

Table 4. Effect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by Middle School Student
(N = 232)

2)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

해 상관계수와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가 상관계수

는 1 이하, VIF값이 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준비성에는 목표선택(β = .60, p < .001)과 문제해결(β = 

.12,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목표선택이 높은 영향력을 보였는데,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이 뚜렷할수록 준비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준비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51％로 나타났다. 

목적성은 기능적 독립(β = .27, p < .01), 목표선택(β = 

.50, p < .001), 직업정보(β = -.23, p < .01), 문제해결(β = 

-.13,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직

업정보, 문제해결 정도가 낮을수록 목적성이 높은 반면 기능

적 독립, 목표선택 정도가 높을수록 목적성도 높아짐을 살펴

볼 수 있다. 목적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30％로 나

타났다. 

결정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평가(β = .39, p < .001), 목표

선택(β = .52, p < .001), 직업정보(β = -.17, p < .05),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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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19,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

났다. 이는 자기평가, 목표선택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높아지고,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정도가 낮

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결정성

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 

확신성에는 기능적 독립(β = .18, p < .05), 자기평가(β = 

.43, p < .001), 문제해결(β = -.17, p < .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잘 해결

해 나가며, 스스로에 대해 신뢰할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확신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3

6％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점과 그들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

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하여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성별, 학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경제수준, 

평균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목적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목적성이 높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실적인 욕구보다 사회적인 봉사

나 자기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여, 현실과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을 잘 조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Lee(199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발달정도가 다르며 여학생들이 남학

생보다 비교적 정보적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 발달한다

는 결과와 일치한다. Lee(2006)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

을 얻는 목적을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봉사 등에 두는 목적성

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

라 진로교육과 상담의 접근 방식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함을 시사한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비성과 결정성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

에 대한 탐색 및 적극적인 참여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

색하는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Song(2011)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성장하며, 연

령과 성장 정도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Peter and Patton(2003)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

도를 예견하는 변인 중 연령이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결

과와 일치한다. 

부모와 관련된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연령,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청소년 중,후기에 부모의 영향이 

자아 발달 및 진로결정에 대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나

타낸다(Blos, 1979). 이는 Kim and Rhyu(1993)의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라 진로성숙도

에 차이를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학

력이 대졸인 학생과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학생의 진로성

숙도가 가장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Kim, 1989; Kwon, 1996; Lee, 2001).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진로를 선택하는 전반적

인 부분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학부모의 진

로 관련 네트워크 활동 등의 활발한 참여가 청소년들이 개인

의 진로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3)의 진로교육활성화 방안에서 추진하는 ‘학

부모진로코치단’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확신성에 대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

다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이 선택하고 나아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Super, 1957; Metheny & McWhirter, 

2013)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문화적 요인도 진로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한 주장과도 일치한다. 

현대사회는 진로와 전공 결정, 취업을 위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과 정보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을수

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본인

의 진로행동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Choi(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로

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

나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연구자의 추측과 함께 앞으로 정확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성적(청소년이 지각한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성적)은 

준비성과 확신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

업성취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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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Hwang, 2006).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또래와 교사,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높아지

고 이들이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 자본으로서 자신을 이해

하게 된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과 적극적인 탐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

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중간정도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독립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부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이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수준 및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Park and Kim(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의 준비성이 

부적상관이라고 보고한 Lee(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

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

기보다는 지지, 인정을 받고 관심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려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Kang(2008)의 연구와 Scott and Church(2001)의 부모

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 준비와 행동에 대해 정

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심

리적 독립에 대한 인식이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의 심리적 독립이 가지는 의

미와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Kim(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직업선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준비해 나가는 요소인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정적상관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에 비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수행성, 지향성, 결정 정도, 타협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Kim, 2001; Yang, 2004).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자신의 진로․직업에 대한 선택과 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직업세계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개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이

루어질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중

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높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

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통해 직업행동이 연령에 증가함

에 따라 점점 더 목표 지향적이고, 현실적이며, 독립적으로 

발달한다는 Lee(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Lim(2004)의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관한 

단기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학생들이 약 8개월 

만에 대부분 하위영역에서 증진되는 경향을 보인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Choi(2009)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

년 시기의 4년 동안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결과와도 일치한

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

단적 개념을 포함한 진로성숙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

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상담 개입과 프로

그램 개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는 부모와의 유대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독립이 되었을 때 진로 결정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Lee, 199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

로성숙도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의 영향력이 비

교적 비슷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연령에 따른 발달적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에 적합한 진로상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들

의 연령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중에서 기능적 독립

이 정서적 독립보다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정적영향이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성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은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1999). 또한 정서적 독립이 진로성숙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2007)와 Park(2009)

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적

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도 실

제적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 모델링 형성, 진로탐색 기

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진로성숙태도에 대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고등학생에게 높

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Peter and Petton(2003)의 

연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에게 진로발달을 예언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결과를 나타

낸 Lea(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Park(2007)의 종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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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해당시기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진로성숙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목표선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Cho(2011)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선택이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태도 및 적극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진로설정이 아닌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

다. 실제로 Kim and Yun(2013)의 연구에서 창의적 체험활

동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프로그램

을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행한

다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실질적인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

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와 믿음을 높인다면,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성숙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직업정보와 문제해결에서 진

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과 결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수용가능성과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조화로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발달적인 측면에서 진로를 큰 

과업으로 여기고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선행연구(Lee & Yoon, 2011; Lee & Lee, 2012)와 

같은 맥락이다. 즉, 현재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

고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

가 부족하며, 경험의 부족으로 실제 진로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개인의 적성과 인

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적인 진로선택과 유망학과, 성적

에 맞춘 진로선택, 부모의 권유 등의 현실타협적인 진로선택

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

로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직업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진로 

연구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상담 현장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한다. 즉, 상담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

를 통해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프로그

램을 더욱 체계적이며 경험중심적으로 구성하여 성공경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적 인정과 함께 청소

년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담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청소년들이 현장중심적인 직업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

는 진로정책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꾸준히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전문성 있는 진로상담자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

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발달은 

부모와의 심리적인 유대관계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변

의 영향력 있는 타인인 교사,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

로 개인의 진로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D 지역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대표성이 있는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발달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으로 선정하였지만, 대학생도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각 시기

의 진로성숙의 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같은 시기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택하여 연구하였지만, 한 대상을 정하여 진로성숙의 발달

에 관한 종단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명확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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